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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단체장들 만나 공동 현안 해결에 뜻 모으기로

- 광역교통·수도권매립지 등 공동 현안 논의, 향후 주기적 만남 갖기로 -

- 유 시장, “정당·진영 벗어나 수도권 발전에 협력 및 공감대 확산” -

인천시와 서울시·경기도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

자리에 모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.

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7월 23일 경인아라뱃길 김포 마리

나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,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했다고 밝

혔다.

이날 만남은 광역교통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 3개 시·

도의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, 3개 지자

체장들은 심도 있는 대화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익한 시간

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이날 서울, 인천, 경기 지자체장들이 정당과 진영 논

리에서 벗어나 수도권 발전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”며, 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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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권 발전이 곧 나라발전인 만큼 앞으로도 1~2달에 한 번씩 만나 지

역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등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”이

라고 밝혔다.

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이번 첫 삼자회동이 앞으로 모든 현안의 해결에 

바탕이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 

김동연 경기도지사도 “경기도와 서울시, 인천시가 수도권 현안 해결

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함께 흘러가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다음 모임은 오는 9월 초 유정복 시장의 초청으로 인천에서 있

을 예정이다.

 

 


